
• 담배가 왜 해로운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암을 일으킵니다 . 폐암 뿐 아니라 , 

구강암 , 후두암 , 식도암 , 신장암 , 방광암 , 자궁경부암 , 백혈병까지도 
일으킵니다 .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췌장암도 담배가 주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 둘째, 담배는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 특히 고혈압 , 고지혈증 , 당뇨 , 비만 
등이 있는 흡연자라면 혈관질환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흡연을 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두터워지고 딱딱해지면서 , 혈관이 좁아지다가 마지막은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을 막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은 뇌혈관과 
심장혈관인데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중풍)이 되거나 급사하게 되고 ,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역시 심장마비로 급사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 말초혈관이 
막히는 버거병에걸린다면 다리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셋째, 폐가 망가져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에 

걸리게 되면 호흡에 지장을 주고,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 이밖에,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데, 성인이 되어서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인 망막의 황반변성도흡연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조기 
폐경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암에 걸린 뒤라도 계속 흡연을 하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높아지고,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 이러한 수많은 이유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평균 십년의 수명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흡연자가 건강하게 
살면서 십년을 먼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십년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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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 도움 및 지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흡연자가 
금연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가 국민의 금연을 지원했지만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1.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내용은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을 하고, 니코틴 
대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2. 금연콜센터 (금연상담전화)

전국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무료 금연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544-9030 전화로 등록을 하면 이후에는 상담사가 
피상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주어 전화비용까지도 무료입니다. 1년까지 
금연상담 및 유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금연진료 지원
흡연자가  의료기관에서  금연상담과  약물처방을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주 동안의 약가와 상담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1년에 
총 3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주 동안 2회차까지는 비용의 일부를 
내지만 3회차 진료부터는 무료이며, 처음 두번 낸 비용도 프로그램 이수만 
하면 나중에 모두 환급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입니다.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262/service/healthServiceSearch/jsp/LayOutPage.do
https://nosmk.khealth.or.kr/nsk/ntcc/subIndex/6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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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금연지원센터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261/service/nosmokeServiceSearch/jsp/LayOut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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